안녕하세요. 저는 웅지세무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4월초 학교에서 강의중 고려대학교 부속 사이버강의라는 곳에서 오신 분들의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설명은 분명 고려대학교 부속 이라고 하였으며, 카드와 샘플 시디를 관심있는 분들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받았구요. 말씀하시길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샘플을 본후 결재를 하라하셨습니다. 저는 실업계를 나온학생으로써 이설명에 매우 혹해서 시디와 카드를 받아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카드가 샘플카드이며 돈을 지불해야지만 모든 강의를 볼수있는 카드인줄 알았습니다. 물론 오신분들의 설명도 그러했구요. 그러나 몇 개월동안 계속 등록금을 납입하라는 문자와 전화에 시달렸으며, 저는 영문도 모른체 무시하였습니다. 솔직히 스팸 전화,문자인줄 알았거든요. 아이디도 현재 탈퇴한 상황이며 당사의 강의는 맨처음 가입시 샘플영상 한 개를 클릭하여 열어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8월 31일 집으로 우편이 도착해있더군요, 최종납입서였습니다. 31일까지 납부를 하지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라니요, 우편도달일은 8월 20일 가량이였지만 대학기숙사 생활을 하는지라 8월 31일에 읽어보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저는 당사의 어떠한 제품도 구입한적이 없으며, 분명 그분들의 설명은 써보고 구입하라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카드와 시디를 반납하지 않은것이겠지요, 이점에서는 뭐라 말씀드릴 일이없습니다. 샘플시디와 카드인줄알고 있었거든요, 이에 저는 이 계약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런일을 발생시킨 웅지세무대학 산학협력처와 담당교수님들, 소비자원에 제가 잘못한 일인지, 당사에서 잘못한 일인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에 8월 31일 납부기한을 9월 30일 까지로 연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곳에 자문을 구하여 제가 잘못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 청구하신 금액 150,500원을 9월 30일까지 전액 납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두경
010-5223-8596
